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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달의 한국/베트남 기념일 

DAILY (2020.12.17) 
금융시장 동향

한/베 환율 한/베 증시

USD/KRW KOSPI

VNI

1094.8 2771.79

1066.99

+0.7 +14.97

+11.72USD/VND 23,125 -1

제공

  12° 대체로 흐림 

 16°/ 12°

하노이 날씨

이달의 회원사

고려은단 베트남 총판매사 
SP Global Co., Ltd

한코연마 
HANKO Abrasives Co., ltd

	

대설 
(大雪)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신한은행, 베트남 호치민에 3개 지점 개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KAIST에 500억원 기부

락앤락, 9년 연속 '2020 베트남 소비자 100대 브랜드' 선정 재계 "기업 91% 반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하라" 촉구

하나생명 임직원, 신생아 위한 털모자 만들어 베트남에 기부 박능후, "국민연금 올해 7% 수익 기대"

베트남의 54개 소수민족 11번가, 우체국과 익일배송 서비스 내년 1분기 시행

'베트남' 키워드 한국뉴스 한 눈에 보는 한국경제

소비자의 날 

소설
(小雪) 

성탄절  Ngày quân đội nhân 
dân Việt Nam

베트남 국군의 날

-엘케이 - 

오늘의 좋은 글 

푹 총리, 중부지역 홍수 후 복구노력 촉구  여전히 어려운 베트남 항공 산업

호치민시 중심 상업지 임대료 최대 40% 하락  메콩 삼각주 지역, 경제 성장 위해 '안간힘'

JCER, 2023년에 베트남 중상위권으로 도약 가능성  애플 에어팟 맥스 헤드폰, 베트남내 생산 확대 

베트남-남미 물류 무역 포럼 개최 디지털 뱅킹, 혁신을 위한 경쟁 가열

신규가맹점

아팠던 만큼 보다 더

반짝일 수 있는 그대이기를 

베트남 투자가이드	                 >>>>>>>>>>>>>12면

https://www.fnnews.com/news/202012160949074962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541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8878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12150100050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13916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5154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8429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92&aid=000220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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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에어팟 맥스 헤드폰, 베트남내 생산 확대 

최근 애플이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영향

을 피하기 위해 일부 신형 에어팟 맥스 헤드

폰(AirPods Max Headphones)을 베트남에

서 조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타임

스(Digitimes)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계 기

업인 룩스셰어(Luxshare Precision Industry)와 고르텍(Goertek)이 베트

남 공장에서 애플 에어팟 맥스를 조립하고 있다. 디지타임스는 애플이 베

트남에서 애플 제품의 (조립)생산을 늘리는 이유로 미국과 중국간 무역

전쟁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중국내의 협력업체에서 (조립)생산량을 줄이

고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벌어졌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애플과 협력사

들은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애플 제품생산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폭스

콘, 위스트론 등 애플 아이폰 조립업체들의 생산라인을 점차 베트남과 인

도로 등으로 옮기는 향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한국경

제TV) 

호치민시 중심 상업지 임대료 최대 40% 하락  

베트남의 대표적인 온라인 부동산정보업체 

밧동산닷컴(batdongsan.com.vn) 최근 보고

서에 따르면 호찌민시 상가 임대료가 빈탄

구에서 19%, 1구역에서 18%, 빈탄구역에서 

15% 하락했다. 밧동산닷컴은 "자사의 웹사

이트에 상점 임대료에 대한 키워드 검색 수는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고 밝혔다. 밧동산닷컴은 "이 같은 자료는,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사회

적 격리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며 떨

어진 매출이 연말까지 이어지며, 상가에 대한 신규 임대 수요가 감소했

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Express도 관련 기사를 

통해 "호찌민 1구역에서는 소매업자들이 연말연시 대목임에도 불구하

고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일부 건물주들은 상가 임

대료를 최대 40%까지 낮췄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경제TV)

메콩 삼각주 지역의 경제 성장은 열악한 인

프라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 부족 등으로 인

해 수십 년 동안 둔화되고 있다. 베트남 상공

회의소와 베트남 풀브라이트(Fulbright )대학

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호치민시의 GDP

는 델타 지역의 3분의 2였지만, 이 비율은 현재 역전되었다고 한다. 해당 

지역은 베트남의 쌀 주요 생산지며 농업이 주였지만 생산성이 높은 다

른 산업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어 보

고서는 생산지로서의 메콩 삼각주지역이 공급망 연계가 부족했기 때문

에 주민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고급베트남제품사

업협회 (High Quality Vietnamese Product Business Association)인 부 

김 한(Vu Kim Hanh)회장은 이 지역 발전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제조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는 낙후된 인프라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근로 

연령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가 증가하지 않

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식 집계에 따르면 메콩 삼각주 지역은 베트남 국내총생산의 17.7%, 

쌀 생산량의 54%, 과일 60%, 해산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VnExpress)

메콩 삼각주 지역, 경제 성장 위해 '안간힘'   디지털 뱅킹, 혁신을 위한 경쟁 가열 

코로나19 대유행은 디지털 뱅킹 서비스에 대

한 고객의 행동과 인식을 변화시켰다. 베트남

은 점점 더 많은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경험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은행, 쇼

핑 또는 음식 배달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화

에의 다양한 서비스를 가까이 이용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은행들은 금융 업무

를 처리할 새로운 디지털 뱅킹 옵션을 찾고 있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도록 도왔다. 최근, 주요 국영 은행인 비

엣콤뱅크(Vietcombank)는 디지털 뱅킹 VCB Digibank를 출시했고, 또 

다른 국영 은행인 BIDV는 BIDV iBank 앱을 통해 자체적인 디지털 혁

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제 개인들은 물론 기업들도 실제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좌 및 거래 조회를 포

함한 은행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Covid-19 대유

행은 디지털 뱅킹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행동과 인식을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글로벌 결제 기술 회사인 VISA가 실시

한 최근 조사에서 베트남 소비자의 79%가 국가를 현금 없는 사회로 전

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anoiTimes)

원문보기

원문보기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2160004&t=NN
http://hanoitimes.vn/race-for-digital-banking-transformation-heated-up-among-vietnamese-banks-315381.html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mekong-delta-economy-struggles-to-grow-4207153.html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2160003&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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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남미 물류 무역 포럼 개최    

베트남과 남미의 기업들이 사업 협력 기회를 

확대하도록 돕기 위한 온라인 물류 무역 포럼

이 개최되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

진흥청 레 황 타이(Lê Hoàng Tài) 차장은 남

미는 의류, 가죽, 신발, 수산물, 가공식품 분야

에서 베트남의 수출 유망 시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양측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먼 거리나 제한된 

화물 운송 또한 높은 물류 비용을 초래하여 베트남 상품들이 남미 인근 

국가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베트남물류사업협회의 응우옌 퉁

(Nguyễn Tương) 사무차장은 베트남의 물류 부문이 코로나 대유행 이

후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

했다. 그는 시장 및 수요와 관련된 정보를 배우기 위해 기업들이 함께 만

나거나 에이전트를 통해 만날 것을 제안했다. 한편, MoIT는 수출 및 물

류로 이동시 복잡한 행정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VietnamNews) 

JCER, 2023년에 베트남 중상위권으로 도약 가능성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2023년에는 베트

남에서 중상위권 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

했다. 또한 2035년쯤에는 베트남의 국내총생

산(GDP)이 중국 대만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

했다. JCER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에 처한 아시아: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은 중

위권 국가의 경제 구조에의 영향이 적다고 보고 이러한 가정하에 중국, 베

트남, 대만 등이 전년대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CER

보고서는 베트남은 수출호조로 2035년에는 약 6%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

로 내다봤다. 이는 베트남 경제가 규모 면에서 2035년 대만을 앞지르게 하

고,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되게 

할 것이다. JCER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5년에 11,000달러에 달하는 중

상위 소득 지위를 획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한 코로

나 바이러스가 오늘날의 경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도시화, 무역 개방, 연

구개발(R&D) 지출 및 기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기적 성장

률을 저해하는 결과를 설명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포함되어있다. (출처: 

VietnamNews)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설 연휴 전 얼마 전 베

트남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감하고 협조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푹 총리

는  각 부처, 국가 기관 및 지방 정부에게 재

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한 식량 안보와 주택의 재건, 홍수와 폭풍으

로 손상된 중요 기반 시설의 보수, 그리고 경제 생산, 특히 농업의 신속한 

재개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했다. 이어 푹 총리는 베트남 당국은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자연 재해의 위험과 자연 재해가 민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며 각 재난 형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당국은 자연 재해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반 시설과 사람들의 주거공간이 개선되어야 하며, 위험

도가 높은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해 홍수 방지 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

련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11월에 중부 지방을 강타

한 광범위한 홍수와 폭풍은 특히 피해가 컸으며, 이로 인해 총 249명의 사

망자와 실종자, 239,000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붕괴되었으며, 다른 기반 시

설과 시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 손실은 30조VND으로 추산된

다. (출처: VietnamNews) 

푹 총리, 중부지역 홍수 후 복구노력 촉구  여전히 어려운 베트남 항공 산업   

베트남 항공 산업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

가 항공편을 제한하면서 항공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베트남 민간항공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5개 민간 항공사가 운항한 항공편 

수는 첫 11개월 동안 전년대비 36% 감소한 

196,600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승객은 2천940만명으로 41.7% 

감소했다. 이중에서 국적항공사인 베트남항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베트남항공의 즈엉 찌 타잉(Duong Tri Thanh) 대표는 코로나 대유행으

로 항공 산업이 3~4년 후퇴했고 회사의 현금 보유고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는 등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베트남항공과 자회사인 퍼

시픽항공과 베트남항공(VASCO)으로 구성된 베트남항공그룹은 올 9월

까지 10조7500억 VND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동안 항공 이용 승

객은 1020만 명으로 41% 감소했다. 각 항공사들은 관리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종사와 승무원의 급여를 줄이고, 다른 나라에서의 베트남 국

적자들을 송환하는 비행기를 늘리는 등 노력했지만 여전히 항공산업은 

30년 만의 최악의 해를 맞고 있다. 항공 및 관광업계는 정기 국제선 운항

이 언제 재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내 항공 및 관광 육성을 위해 더 

많은 프로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VnExpress) 

원문보기

원문보기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s://vietnamnews.vn/economy/828726/viet-nam-may-become-upper-middle-income-country-in-2023-japanese-centre.html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data-speaks/headwinds-buffet-vietnamese-carriers-through-2020-4205087.html
https://vietnamnews.vn/society/828798/pm-phuc-calls-for-co-ordinated-post-floods-recovery-efforts.html
https://vietnamnews.vn/economy/828707/viet-nam-%E2%80%93-south-america-logistics-trade-forum-hel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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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http://shinhan.com.vn/en/shinhan-zone
http://www.korchamvietnam.com/service/membership/even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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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https://gowithhug.com/
mailto:cs.hug%40gowithhug.com?subject=
https://apps.apple.com/vn/app/hug-passenger/id143942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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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1988년 10월 
운송업계 최초
서울-하노이
C.O.B 서비스시작

부산사무소
TEL: 82-51-319-
8184
이재환 소장 C/P 
010-3831-8184

2000년 10월 
운송업체 최초(1박2일)
상해(중국 전지역)
C.O.B 서비스시작

중국(상해)사무소
TEL: 86-21-5449-
6006
정일성 부장 C/P 86-
133-1193-3981

서울본사
TEL: 82-2-2665-8898
이은신 이사 C/P 010-8933-2972
FAX:82 -2-2665-2344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0길 13

2017년 베트남 내 
운송업계 기준 최다 
직원 및 최다 지방
지점 보유

호치민사무소
TEL: 84-28-3547-
0197
서영진 이사 C/P 
090-234-8051

하노이 MIT와 서울 (주)퓨전익스프레스는 동일회사입니다. 

서울-하노이 C.O.B 
서비스 서울당일 픽
업-하노이 당일 통관 
완료(미딩, 중화지역 
당일 배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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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0348-773-031 (한국어, 영어)

024-3837-1199 (베트남어)

오늘의 기술로 
내일을 이끌어갑니다

30여 년간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축적해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건설 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성도이엔지,

산업시설, 일반건축물, 주거시설, 

바이오/제약, 식품/물류 등의 건설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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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CONG TY TNHH CHOONGANG 중앙 부품박스 보관함

091-552-7504 / 024-6682-8363 / thejung2002@hanmail.net

CA1100 CA1213

CA507C

CA514-2

CA504CA424C

CA422C

CA423C

CA421C

CA504-2

CA505

CA506

CA507

CA1301

CA508-8

코참데일리는
https://www.kvina.co.kr/korcham

한국경제TV K-VINA의 웹사이트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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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사·신규가맹점

TEL: 088 949 6633

주 소 : 31 Van Ho 2, Hai Ba Trung, Ha Noi

이 메 일 : xuanhien.nguyen@vietdeli.vn

할인내용 : 

선 예약 시 15% 할인가 적용

Discount 15% for total bill with booking pre-reserved

가맹점 소개:

하노이 HOME은 고풍스러운 프랑스풍 건물의 독특한 분위

기의 레스토랑입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룸다움으로 

HOME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 아늑한 경험을 제공합

니다. 멋진 분위기 외에도, HOME은 프리미엄 

냐짱산 랍스터, 호주산 쇠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일본산 가리비로 잊을 수 없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HOME에서 아늑하고 

고풍스럽고도 놀라운 식사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신 규 가 맹 점 ․

베트남 이름: Bạch Bảo Hoàn Châu
한국 이름: 백한주 

연락처: 0963005659 / 
카톡아이디: bachchau98 / 유튜브: Choudayaa

tốt

Em thổi nến đi!
→초를 불어!

Cho tôi một hộp nến sinh nhật.
→생일 초(박스)를 주세요.

 sinh nhật: 생일
이번주 주제

강사 정보

오늘의 주제

Nến:초

고려은단 베트남 총판매사 
SP Global Co., Ltd 

대한민국 1등 비타민 회사 고려은단
고려은단 비타민C1000 원산지는 영국!

                   베트남 총판매사

 SP Global Co., Ltd

Tel. +84-24-3627-3999  
E-Mail : scofieldpark@spglobalvietnam.com 

기업 특판 및 대리점 문의

좋은 원료가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문의:024-3202-2600  
(한국인) 08-1441-5847 
              09-0346-7922

▶업종/업태 : 유통, 도소매, 무역

▶회사소개 : 

HANKO ABRASIVES(한코연마) 한국에서의 연마지&폴리싱 

휠의 다년간 축적된 제조 기술을 베이스로 전 세계 29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연마지 제조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품들의 개발 및 개선, 발굴을 통해 연마 & 광택 

공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입니다. (주요 품목: 

스폰지 사포/일반 사포/유리 연마/광택 관련 제품 등)

한코연마 
HANKO Abrasives Co., ltd 

T h e  B e n e f i t

mailto:xuanhien.nguyen%40vietdeli.vn?subject=
https://www.youtube.com/channel/UCsTtMI4msxYloKcljBK2N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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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 코참 회원사 소식

코참데일리는 코참 회원사들의 

구인, 구직, 자산 매매 등의 정보를 게재합니다. 

특히 구인 공고를 원하시는 기업께서는 

오른쪽 양식에 따라 코참 사무국 이메일

(info3@korchamvietnam.com)로 구인 공고 내용

을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공고 게재는 원칙적으로 입사지원서 접수	

	 기한까지로 하고, 

▶기한이 없는 경우 게재 최장 1개월을 넘지 않으며, 

▶지면 관계 상 매일 게재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소분류 내용

기업명

기업명 예>VEKA로지스틱스
기업설명 예>당사는 22년동안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이번

에 사세확장으로 인하여 베트남 내 인재를 모집중입니다. 

로고/
홈페이지

예>없음

기업업종 예>물류업
근무지 예>하노이꺼우저이 지역/ 박닌지역

담당업무
채용부문 관리실무자
직무상세 예>인사관리/물류관리 

자격요건
/우대사항

학력 예>대졸이상
경력 예>해당분야경력 3년 이상 요함

언어 예>영어중급/베트남어 중급 이상 

기타 예>베트남어 네이티브 수준 우대,남/녀 구분없
음, 베트남거주자 우선, 성실한 자

급여․처우
급여 예>사규에 따름

복리후생 예>거주비․학비 지원 / 교통비 지원/ 항공권 연 
2회 지급 / 교육비지원

문의․접수
담당자 예>송베카차장
전화번호 예>094-000-0012
이메일 예>songveka@veka.com

지원서 
접수기간

예>~2020년 5월 2일

공고기간
(최장 1개월
 이내)

마감기한이 없을 시, 3월 중 게재된 경우에는
4월 중까지 게재됩니다. 

* 해당사항만 기재

* 양식
구인 구직

▶회 사 명 : HANARO TNS 

▶담당 업무 : 포워딩(항공, 해상) 업무 및 CS

▶지원 자격 : �해당 업무 1년 이상 경험자, 영어 가능자, 해외근

무에 결격사유 없는 자   

▶근무형태 : 법인 현지 채용 정규직

▶근무일시 : 평일(월~금) 및 격 주 토요일 근무

▶급여 : 협의 후 결정 (동종업체 최상위 수준)

▶직급 : 사원 ~ 주임 

▶복리후생 : 면접 시 안내

▶근무 예정일 : 2020년12월15일 부터

▶근무 지역 : 베트남 하노이

▶접수기간: 채용 시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hyojink@htns.com

  문의사항 ☎ :김효진 관리팀장 +84-24-3773-7830 (내선 806)

자세한 내용은  상세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HANARO TNS 베트남 법인 경력사원 채용 구인 두리엔

회원사 소식 

12월 17일 목요일 오늘자 코참데일리는

이메일로 3,284분, 
카톡으로 3,419분께 
배포되었습니다. 

▶채용형태 : 주재원채용(한국인, 중국동포)

▶모집인원 :  2명(남)

▶회사업종 : 금형, 지그

▶회사위치 : 타이 응우엔

▶담당업무 : 기술영업/과장/차장

▶경력사항 :무관(기존고객사대응 및 기술미팅)

▶학력사항 : 고졸 이상

▶근무일수 : 주6일

▶복리후생

(1) 기숙사 제공

(2) 출퇴근 차량 지원 (기숙사)

(3) 조식, 중식, 석식 제공

(4) 항공권 년2회 지원

▶급여 : 면접시 협의

▶접수 연락처 Tel:094 551 3236 / 

          이메일:hanuc69@hanmail.net

세미나 소식 

2020년 년 중 최대 할인 행사 개최를 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

다. >모든 아이템 최대 50%+할인 >핫 아이템 행사기간 중 매

일 특별행사 >특별 선물 이벤트 >하노이-박린간 무료 셔틀 버

스 운행 >2천만동 이상 구매고객 무료 배송 서비스(박린/하

노이 지역내 한함) >시간: 2020년 12월 18일-20일 (09:00 – 

18:00), 3일간 >위치: LOCK&LOCK F2C BAC NINH - Yên 

Phong 1 Industrial Park, Yên Trung Commune, Yên Phong 

District, Bắc Ninh Province. 

· 상세사항 : 홈페이지 (https://bom.to/oYHRuJH)  

▶문 의 처 : ☎ 024.6293.9370

락앤락 최대 50% 할인 행사  

mailto:info3%40korchamvietnam.com?subject=
mailto:hyojink%40htns.com?subject=
http://www.korchamvietnam.com/board/service/recruit/view?seq=95
mailto:hanuc69%40hanmail.net?subject=
https://bom.to/oYHRuJH


통권 제 597-11호 발행일 : 2020년 12월 17일(목)  *광고문의 : Tel. 024 3555 3341 E-mail : info3@korchamvietnam.com

한국경제TV와 함께하는 베트남 투자가이드

-베트남내 구글검색 드라마부문 10위권에 한국

드라마 4개 차지

-영화 10위권에 한국영화 2개 차지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1위 방탄소년단 2위 블랙핑크

[질문]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올해 구글 

검색순위 각각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네요, 한류

는 이제 베트남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변] 지금 베트남 네티즌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져있습니다. 최근 구글이 낸 트랜드 보고서(Google 

Trends report)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TV 프로그램에서 한국 드라마가 상위 10위

내에 4개를 차지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가 1위, ‘사랑의 

불시착’이 2위 그리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가 5위, 10위

에는 ‘더킹:영원의군주’가 베트남 네티즌들에게 많이 검색

된 TV드라마로 기록됐습니다.

이어 한국 영화도 베트남 국민들이 올해 구글을 통해 가장 

많이 검색한 영화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아

카데미 4개 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1위. 

영화 ‘신과함께:죄와벌’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올해 

스포티파이(Spotify)에서는 베트남 스트리밍 1위와 2위를 

각각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차지했는데요. 이미 베

트남 방송에서 그리고 거리의 크고 작은 상점에서 이들의 

노래를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주변 행인

들이 흥얼거리며 이들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도 하노이

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이 곳 중고등학

교 학생들의 학용품들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모습이 가득 

차 있구요, 어떤 학생들은 아이돌 멤버의 녹화된 인터뷰를 

한국말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한류는 대략 4가지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영상물 시청 소비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시청 소비를 말합니다. 이어 연기자와 아이돌 

얼굴이 나오는 생활용품 소비, 그리고 이들이 광고하는 상

업상품 소비. 마지막으로 이들로 인해 생긴 한국에 대한 

관심이 K Culture 전반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 하노이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만난 10여 

명의 베트남 중학생들은 자신들은 BTS 팬클럽인 아미라

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의 주머니에선 누가 더 많은 한국 

아이돌 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베트

남 학생들은 한국의 아이돌 계보를 꿰고 있는 것이 자랑이

고, 엄마들은 한국 드라마 내용을 줄줄이 풀어내면 자랑이

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지금 베트남의 문화이고 

트랜드입니다.

지금 베트남 전국에서 K Culture의 위상과 영향력은 대단

합니다. 앞으로 K-Culture는 이곳 베트남인들이 더욱 한

국을 이해하고 한국과의 소통 그리고 친한(親韓)의 친구

로 양국간 관계를 이어가는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

망됩니다.

                                                              [원문링크]

베트남내 한류 열풍..구글검색 1위 영화 `
'기생충'̀  드라마 '̀이태원클라스'̀ ` 

대니얼 오 

(K-VINA   하노이 사무소장)

KORCHAM Daily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소식, 구인구직 정보, 원고를 기다립니다.

KORCHAM 사무국 전화번호: ☎ 024-3555-3341 

이메일: info1@korchamvietnam.com 

여러분의 소식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KORCHAM에서는 여러분의 소식이나 원고를 

심사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회원공지

https://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2150087&t=NNv
mailto:info1%40korchamvietnam.com%20?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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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별 베트남 특별입국 추진현황(12.15.기준) 및 연락처

1   국내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대상 사업장 목적으로 출국 또는 입국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인

문의 이메일 대표전화 홈페이지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 층 로비

2   베트남

하노이

주관기관 신청기간 및 입국예정일 문의처 비고

하노이코참
12.18(금)까지 → 12.31(목)

12.23(수)까지 → ’21.1.8(금)

이메일:
support@korchamvietnam.com

대표전화: 024-3555-3341

www.korchamviet
nam.com 

코참회원사 대상(원칙)

하노이
중소기업연합

9차(12.25 금)까지 → ’21.1.13(수)
10차(’21.1.8 금)까지 → 1.27(수)
11차(‘21.1.19 화)까지 → 2.10(수)
 * 베트남 상황에 따라 지속추진

이메일: info@kbizhanoi.com
대표전화: (한국) 070-5111-2872
카톡ID: kbizhanoi1, kbizhanoi2, 

kbizhanoi3

www.kbizvietnam.org

대사관 지원

호치민

주관기관 신청기간 및 입국예정일 문의처 비고

호치민한인회 12.22(화)까지 → ’21.2.5(금), 
2.26(금) 또는 3.12(금)

이메일: hchiminh@korean.net

대표전화 : 028-3920-1610
카톡ID : hcmhanin

www.koreanhcm.org 

호치민총영사관 지원

다낭 년 월말 월말 추진예정 추후 공고

하노이 달마 복덕방

에세이

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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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오! 베트남

'천사' 총지배인부터 비대면 
출소 파티까지… 고립 속에 뭉친 韓` 

"도마뱀이 나왔어요. 와서 좀 쫓아줘요." 

지난 10월 대한상공회의소(KCCI) 주관으로 베트남 번동 

공항에 입국한 190명의 한국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은 하루도 조용하지 않았

다. 그들이 머무는 N호텔 근처에서 나뭇잎 태우는 연기만 

올라와도 "화재 아니냐, 탈출 경로는 있냐"고 난리를 치고, 

비가 오면 "베트남인데 이러다 정전되는 것 아니냐"고 성

화였다.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운동 삼아 현관문 타다 발

톱이 빠졌으니 약을 달라"는 기상천외한 민원도 쏟아졌다.

호텔 방역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 14일 동안 격리된 N호텔 

한국인 총지배인은 의연했다. 반찬이 짜다는 방에는 저염

식을 전했고, 화재와 정전 민원에는 지난 몇 년 간 사례를 

들어 안심시켰다. 나아가 그는 생일자들을 파악해 미역국

을 따로 넣어주는 등 격리 한국인의 대소사를 밤낮으로 챙

겼다. 어느 순간부터 격리자들은 총지배인을 '적어도 천사'

라고 부르며 고마워 했다.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한 격리 2주일 차. 한국인들

은 자신의 보따리에 든 선물들을 나누며 서로의 고충을 위

로했다. 대량으로 챙겨온 김을 나누는 사람이 생겼고, 손

톱깎이를 빌려가면 한국산 컵라면이 함께 돌아왔다. 서로 

의지하는 훈훈한 마음은 격리 종료 전 언택트 '출소 파티'

로 정점을 찍었다. 격리자 한 명이 “원하는 인원에 한해 격

리 해제 기념으로 소주 한 병씩 쏘겠다”고 하자 총지배인

은 마치 기다린 듯 두부김치를 안주로 공수했다. 이들은 

시설을 나온 뒤에도 각 지역별로 '입소 동기'들과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반려견도 입국 가능, 짧은 준비시간ㆍ비싼 숙박

비는 해결돼야

16일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올 2월 말 이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한 인원은 1만8,000여명에 달한다. 한국

이 단일 국가로 송출한 최대인원이며, 베트남이 입국을 허

용한 외국인 중에서도 압도적 1등이다. 첫 예외입국은 지

난 3월13일 삼성전자 엔지니어 140명이 처음이었으며, 4

월29일에는 대한상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ㆍ

KOTRA), 한인 상공인연합회(KOCHAMㆍ코참) 주관으로 

340명이 공동 입국에 처음 성공했다. 이후 하노이ㆍ호찌

민ㆍ다낭 한인회와 베트남 중소기업연합회(KBIZ)까지 나

서 기업인은 물론 유학생과 그들의 가족까지 비행기로 실

어 날았다.

사람들의 왕래가 안정화되자 가족과 같은 반려견의 입국

까지 가능해졌다. 한국에서 미리 예방접종서와 진드기 방

지약 처방전 등을 받아 인천공항에 동물검역서를 제출하

면 베트남 동식물검역소가 공항에서 반려견의 건강을 체

크해 입국시키는 방식이다. 지난 10월 2마리의 반려견을 

하노이 공항에서 받은 교민 A씨는 "강아지들이 비행 스트

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어

디냐"며 "사람 입국에도 정신 없을 텐데 자신의 일처럼 하나

하나 신경 써 준 KBIZ팀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별입국 횟수가 늘어나면서 신청자 혼동 등 초기 시행 착

오는 상당부분 줄었다. 다만 여전히 예외입국 신청자가 많

아 최소 2~3달 대기해야 하는 부분과 선정 발표 후 5일 안

에 한국 당국에 베트남어로 공증ㆍ번역된 각종 문서를 제

출해야 하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 

격리자들이 4~5성급 호텔에서 100만원 이상의 숙박비를 

지불해야 하는 점 역시 큰 부담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내 출국절차는 '원스톱 서비스 센

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 현지 입국도 '한국 맞

춤형'으로 간소화 하고 있다"며 "숙박시설을 2~3성급까지 

확대해 내년에 입국하는 인원들은 좀 더 많은 선택지를 받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하노이  한국일보 특파원)


